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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수수료 없이 펀드 투자”
한화자산운용 펀드 직판 앱 ‘파인’

은행 계좌 연결로 편리하게 펀드 가입

한화자산운용(대표이사 김용현)이 직접 판매 애플리케이션(이하 직

판 앱) ‘파인’(PINE)을 출시했다고 밝혔다. 파인은 한화자산운용이 

오랜 시간 쌓아온 펀드 운용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이 결합한 디지

털금융 서비스다.

고객은 파인 앱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한화자산운

용의 펀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다. 은행 계좌 연결만으로 편리하게 

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, 펀드를 설계한 펀드매니저가 직접 펀드에 

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이다.

한화자산운용은 ‘파인’을 통해 앞으로 펀드의 주요 고객층이 될 밀

레니얼 세대를 타깃 고객으로 ▲ 믿을 수 있고 ▲ 편리하며 ▲ 업계 

최저 보수의 펀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
우선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직접 시장 상황과 타깃 투자자에게 

적합한 펀드를 선별한 후 라인업해 더 믿을 수 있다. 이를 통해 한화

자산운용 펀드 전문가가 선별한 7개의 펀드만을 ‘파인’을 통해 선보

인다. 또 펀드 상세페이지에서 수익률과 자산구성, 보유종목 등을 자

세히 확인할 수 있다.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‘펀드매니저레터’ 등을 통

해 펀드매니저들이 직접 펀드에 관해 설명하는 창구도 마련한다. 

편리함에 민감한 MZ세대를 위해 투자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. 파인

은 신분증 촬영과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, 1원 

송금 방식으로 주거래은행 계좌를 연결할 수 있다. 연말정산에서 세

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 계좌도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개설이 가

능하다.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파인의 연금저축 계좌로 돈을 송금하

기만 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지는 것이다. 

판매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판매보수가 저렴해질 수 있는 것도 큰 

장점이다. 한화자산운용은 파인을 통해 리테일 투자 클래스 중에서

는 업계 최저 판매보수로 펀드를 선보인다. 그간 중소형 자산운용사

가 펀드 직판 앱을 선보인 적이 있었지만, 대형 운용사가 펀드 직판 

앱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은 “파인은 만물상처럼 모

든 펀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, 전문가들이 선택한 꼭 투자해야 하

는 펀드를 라인업했다”며 “투자자가 상품 전문가들과 펀드매니저들

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어 최 본부장은 “마라

톤에서 실제 선수가 달리지만 완주를 위해서 러닝메이트가 도와주

듯이 파인이 ‘파인 메이트’를 돕는 투자의 러닝메이트가 되겠다”면

서 “MZ 세대들에게 투자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플랫

폼으로서 다가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


